
61 

2015 Septem
ber + 

연구원소식

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20일 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연구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

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연구 중간발표회

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(원장 이언구)은 지

난 8월 20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플

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연구 중간발표

회를 개최했다.

이날 발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플랜

트설비공사협의회 변동주 위원장, 이계영·

이규식 부위원장과 협회·조합 임원 등을 비

롯하여 숭실대 유호선 교수(한국플랜트학회), 

세명대 손창백 교수·서울과학기술대 장현승 

교수(한국건설관리학회) 등 20여명이 참석한 

가운데 진행됐다.

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오치돈 선임연구

원은 이번 중간발표를 통해 △발전플랜트 건

설공사 수익성 악화 원인 △발전플랜트 건설

현장 실태 분석 △수익성 악화 해결안안 △제

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.

이번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은 플랜트업계의 

현실 및 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에 관한 논

리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향후 영향성에 대해 

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

활용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

았다.

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플랜트현장의 안정적

인 건설인력 확보를 위해 모든 건설공사에 외

국인력 고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

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해 대한기계설비

건설협회가 발주한 것으로 주관 연구기관인 

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뿐만 아니라 (사)한

국건설관리학회, (사)한국플랜트학회가 공동 

참여하고 있다. 


